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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시작만큼이나 이별 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

도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깔끔한 이별을 위해 LA에서 

서울까지 날아간 여성의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7일‘인사이더’(insider.com)는 전 남자친구와 

N서울타워(일명 남산타워) 앞의 전망대 난간에 걸어두

었던‘사랑의 자물쇠’를 끊기 위해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아간 여성 캐시 영(Kassie Yeung, 23)의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LA에 사는 캐시는 지난 2019년 여름, 

당시 남자친구와 N서울타워 데이트 중 자물쇠를 구입

해 난간에 걸었다. N서울타워 자물쇠는‘영원한 사랑’

을 이뤄준다는 속설이 있어 이곳에 자물쇠를 거는 커

플들이 많다. 하지만’사랑의 자물쇠를 걸고도 헤어지는 

커플도 적지 않아“N서울타워에 자물쇠를 걸면 헤어진

다”는 풍문도 있다.

캐시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속했다. 남자친구와 이별을 

겪은 캐시는 깔끔한 이별을 위해 미국에서 한국까지 날

아갔다. 둘만의 사랑의 증표였던 자물쇠를 끊어내기 위

해서였다. 그는 그 과정을 영상에 담아 공개했다. 

영상에서 캐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와이어 절단기

를 구입해 남산으로 향했다. 캐시는 수많은 자물쇠들 사

이에서 약 30여 분을 헤맨 끝에 그와 전 남친이 함께 걸

어두었던 자물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절단

기를 이용해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속이 후련한 듯 카메

라를 향해 자물쇠를 들어 보이며 인증했다. 

그녀는‘사랑의 자물쇠’절단 영상을 공개하면서“모

든 사람이 관계를 맺고 이별을 겪는다. 그런 의미에

서 이 영상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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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자물쇠’ 끊으러 한국으로 날아간 미국 여성


